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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BNL  이탈리아 준결승 진출…마스터스 1000 최장 3 2연승 신기록 

등록 2026.05.15 09:59:57

[로마=AP/뉴시스] 얀니크 신네르(1위·이탈리아)가 1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이탈리아 오픈(로마오픈

·ATP1000) 단식 8강전에서 안드레이 루블료프(14위·러시아)와 경기하고 있다. 신네르가 2-0(6-2 6-4)으로 승리하고 4강에

올랐다. 2026.05.15.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얀니크 신네르(세계랭킹 1위·이탈리아)가 남자 테니스의 살아있는 전설 노박 조코비치(4위·세르

비아)를 넘고 최다 연승 신기록을 세웠다.

신네르는 1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단식 8강전에서 안

드레이 루블료프(14위·러시아)를 2-0(6-2 6-4)으로 완파했다.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은 메이저대회 바로 아래 등급인 ATP 마스터스 1000시리즈 대회다.

신네르는 지난해 11월 파리 대회부터 올해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대회까지 마스터스 1000 시리즈를

줄줄이 석권하며 무려 32경기까지 연승 기록을 늘렸다.

이로써 신네르는 지난 2011년 조코비치가 기록한 이 부문 연승(31연승) 기록을 뛰어넘고 최장 연승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와 동시에 만약 신네르가 이번 대회에서도 정상에 오를 경우 조코비치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마스터스 1000 시리즈 9개 대

회를 모두 정복, 커리어 골든 마스터스를 달성하게 된다.



조코비치가 해당 대업은 31세에 달성한 것에 비해 신네르는 그보다 훨씬 어린 불과 24세의 나이에 대기록을 작성하게 된다.

[로마=AP/뉴시스] 얀니크 신네르(1위·이탈리아)가 1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이탈리아 오픈(로마오픈

·ATP1000) 단식 8강전에서 안드레이 루블료프(14위·러시아)와 경기하고 있다. 신네르가 2-0(6-2 6-4)으로 승리하고 4강에

올랐다. 2026.05.15.

이날 신네르는 2세트 경기 도중 작은 실수와 함께 브레이크를 허용하며 조금 흔들리기도 했다. 경기 후반엔 약간의 다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1시간32분 만에 루블료프를 제압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신네르는 "오늘은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불었고,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다.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

한 것 같다"면서 "몸은 괜찮을 것이다. 대회 도중 하루 정도는 약간 피곤한 게 정상이다. 이번 대회는 내게 정말 길고 힘든 일정

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4강 진출에 성공한 신네르는 하루 뒤인 현지 시간 15일 다닐 메드베데프(9위·러시아)와 결승 진출을 놓고 다툰다.

대기록을 앞둔 신네르는 "예전의 나는 지금의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어렸을 땐 내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테니스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돌아보며 "어쨌든 나는 이미 내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

한다. 만약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느낀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어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나는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승하면 더 좋겠지만, 만약 잘되지 않더라도 프랑스오픈을

앞두고 회복할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다"며 "다시 말하지만 올해 내 가장 큰 목표는 파리"라고 강조했다.



[로마=AP/뉴시스] 엘리나 스비톨리나(10위·우크라이나)가 14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이탈리안 오픈(로마 오

픈·WTA1000) 단식 준결승에서 이가 시비옹테크(3위·폴란드)와 경기하고 있다. 스비톨리나가 2-1(6-4 2-6 6-2)로 승리하고

결승에 올라 코코 고프(4위·미국)와 우승을 다툰다. 2026.05.15.

한편 여자프로테니스(WTA) 경기에선 대회 결승 대진이 확정됐다.

엘리나 스비톨리나(10위·우크라이나)는 4강에서 이가 시비옹테크(3위·폴란드)를 2-1(6-4 2-6 6-2)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그는 오는 16일 코코 고프(4위·미국)와 우승 트로피를 두고 다툴 예정이다.

지난해 이 대회 결승에서 재스민 파올리니(8위·이탈리아)에게 패하며 아쉽게 우승 트로피를 놓쳤던 고프는 1년 만에 다시 타이

틀을 향한 도전을 펼친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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